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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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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how Daegu, Osaka and Kaohsiung residents perceive 

the usefulness of local politics and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this 

perception by using survey data. The usefulness of local politics means 

residents’ recogni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politics and their 

daily life.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perceived usefulness of Osaka 

and Kauhsiung residents is higher than that of Daegu residents. And the 

local election factor has the greatest impact o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local politics. Among the sub-factors of local elections, the interest in local 

elections and internal election efficacy have a strong influence. But the 

influence of the local council factor is not significant or smaller than that of 

a local election factor. In other words, residents’ internal factors have a 

more powerful influence than the extrinsic factors o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local politic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o  

the behavioral study of residents as well as to make an effort for 

improvement of local poli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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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한국 대구, 일본 오사카, 대만 가오슝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이용해 세 지역 주민의 ‘지방정치에 대한 유용성’ 인지 정도를 비교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는 주민이 느끼는 지방정치의 필요성 혹은 가치를 의

미한다. 이는 지방정치가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정치 참여의 본질적

인 영향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치의 가치는 주민의 참여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치가 당면한 커다

란 문제는 참여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지방정치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치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치 선진국은 지방자치 혹은 지방분권

에 대한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 지방정치 제도가 발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지방정치의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외부로부터 지방정치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지방정치의 긴밀한 관련성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는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이 지방정치의 유용성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먼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진다. 지방자치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기결정을 의미한다. 즉 지역의 일상사를 결정하고 집행하

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방정치과

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즉, 주민은 직·간접적으로 지방정

부의 구성과 활동에 참여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른 지방정치를 

실현해야 한다(천성권, 2006).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정

치와 자신의 삶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는 지방정치 발전을 가늠하는 잣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 연구에서 지방정치 유용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

정이다. 주민의 지방정치에 대한 유용성 인지정도가 높을 때 지방정치의 가장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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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정치 유용성 인

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의 비교연구가 지방정치 제도개선

의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

방정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방정치제도의 개선들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지방의

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회구조와 지원제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경쟁을 확보하고  

지역주의적 투표행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주민의 지방정치에 대한 무관심에서 찾고 있다. 제

도개혁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치 유용성 비교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고 보다 성공적인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지방

정치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은 향후 지방정치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 연구는 주민참여 연구의 토대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지방정치 연구에서 주민참여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연구의 양이 절대

적으로 적다.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는 당위론적 논의나 특정 주민참여 제도의 

실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는 그러한 주민참여 연구의 기초연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만과 일본 등 지방정치 선진국과의 비교연구는 한국의 지방정치 제도 개선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문화적으로 상

당한 공통성을 가진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운용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으며, 지방의 중앙에 대한 종속이 유지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와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한국

에 비해 대만과 일본 주민은 지방정치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대

만과 일본이 한국에 비해 오랫동안 지방자치 제도를 실험하고 개선해 왔기 때문이라

고 판단된다. 세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일본

과 대만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데 반해 한국은 중도에 중단되었다가 1990

년대에 들어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대만과 일본에 비해 지방자치 발전이 늦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세 나라의 비교는 한국의 지방정치 발전과 지방자치 제도 개선에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나라의 주요도시 가운데 대구, 가오슝, 오사카 주민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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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도시로 대구, 오사카, 

가오슝을 선정한 이유는 대구가 한국의 지방도시 가운데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가장 낮은 도시의 하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의 지방정치 연구는 한국의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대구와 비교연구를 위해 

도시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오사카와 가오슝을 선정하였다. 

이들 세 도시의 자료를 이용하여 세 도시 주민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 정도와 함

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의 의미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정

치와 주민의 일상사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대한 

연구는 지방정치가 주민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정치의 의미가 강하며, 

주민이 지방정치에 대해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 할 때 

지방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유사한 기

존연구로는 ‘지방자치 효능감’, ‘지방정부 효능감’ 등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지방자치 혹은 지방정부 효능감은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의미하거나

(신두철, 2010: 65), 지방정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 행사, 혹은 

정부의 대응을 의미한다(주용학 외, 2010: 289). 

신두철(2010)은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참여의 원인은 낮은 

지방자치 효능감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

역의 일상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방정치의 원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선거에서 지방의 이슈가 표출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주용학(2010)은 지

방정부 효능감을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신의 노력에 지방정부가 대응적일 

것이라는 주관적 느낌”,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지방자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관적 느낌”, “지방정부 일선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에 대응적일 것이라는 주관적 

느낌”, “지방정부의 대(對)주민 행정업무에 자신의 요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

관적 느낌” 등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지방정부 영역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주민들이 지방정치의 유용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

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지방정치가 주민의 일상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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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방정부의 대응능력 혹은 태도에 연구의 초

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점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지방정치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른 국가와의 비

교를 통해 주민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은 크게 네 개의 영역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지방정치 연구 분야이며, 기존의 연구에서 정치참

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것이다.  

첫째는 정당 요인이다. 주민의 정당일체감 혹은 정당 지지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가 어떤 정당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내면

적인 애착심 또는 귀속의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정치참여

를 확대하는 대표적인 변수로 알려져 있다(Campbell et al., 1954). 이러한 정당일체

감의 개념이 한국정치상황에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캠벨

의 정당일체감 개념은 정당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된 정체성 

개념으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반면 한국은 정당의 역사가 

짧고 이합집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미국식 정당일체감의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Dennis, 1988). 그리고 정당일체감이라는 용어 대신 ‘정당지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조기숙, 2013: 78). 본 연구에서는 정당일체감의 한국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정

당지지’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정당지지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완전히 의견일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지지 혹은 정당일체감은 정치적 관심과 정치참여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나

타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에 있어서 정당일체감이 줄어드는 현상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학력이 

높아지고 정치정보를 획득하기가 수월해지면서 정당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판

단과 해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강원택, 2012; 박원호, 2012; Dalton 

2010). 즉 현대에서 대중들에게 정당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치과정에서 정당지지의 영향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

나 논쟁의 주요한 근거는 다른 곳에 있다. 지방정치에서 정당지지는 지역주의의 관점

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지방정치 발전을 방해하는 핵심

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지역정당에 대한 강하고 지속적인 충성은 

지방정치에서 선거경쟁과 지방의회의 지역문제 해결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치의 퇴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방정치에서 정당 배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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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배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주민 사이의 상이한 생각과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당의 

본질적인 역할이며, 지방자치는 정당과 불과분의 관계라는 주장을 한다(박재욱, 

2006). 따라서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제도적 모색을 시도한

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치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규범적인 논쟁의 성

격이 강하다. 실제 지방정치에서 정당지지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정당지지가 주민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

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향후 지방정치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치정보 변수이다. 많은 학자들은 정치 정보와 지식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Zaller, 1991; Palfray, 1987; Jacoby, 1995). 이들

은 정치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정치인이나 정책에 대한 효용 차이를 더 크게 느껴 적극적

인 정치참여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정보와 지식이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정치 

효능감이 정치참여의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정보의 정치적 영향은 유권자가 지방정치의 유용성을 인지하는

데 정보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정보가 정치행태나 인지에 영향

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정치과정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정보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정치정보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정보와 정치 참

여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선거정보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과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참여나 정치적 인지에 영향력을 발휘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선거정보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민의 지방정치 인지에 대한 정치정보의 

영향이다. 이때 선거정보의 영향보다는 시정 혹은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의 영향이 클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선거정보와 시·의정 정보의 영향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정보 연구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정보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정

보 연구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정보의 측정방법은 뉴스 이용

시간 혹은 정치 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정보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으면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지식이 많아진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지식이나 뉴스 이용 정도와 같은 객관적 측정

보다 정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정보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견해

가 있다(강명구, 2013: 153). 그는 특히 정치지식은 정보 이용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교

육의 효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정치적 관심도 없고 정치정보 이용 정도가 낮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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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정치지식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

어 정보의 주관적 혹은 감정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주관적으

로 측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케이드와 그의 동료들(Kaid, 

Tedesco & Mckinny)은 정치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Kaid 

et al., 2007). 그들은 이러한 정치지식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정치정보 효능감’이라고 하

였다. 그리고 정치정보 효능감이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치정보 효능감

은 정보의 이용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Kaid et al, 2007; Tedesco, 2011). 

그러나 정치정보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객관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정보를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정보형태가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

고자 한다. 즉 객관적 정치정보와 주관적 정치정보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미치는 영

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지방의회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평가는 주민의 지

방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기존

의 연구는 주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 지방의회 의정 보

좌관제도의 도입,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계,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등 다양한 방안들

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의 효과 평가를 시도하였다(전영상 외, 2010; 장갑호 외, 

2010). 나아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인 평가가 투표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한

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힌 바 있다(강명구, 2013). 그러나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러한 결

과가 도출되는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

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배경에

서 찾는다. 한국을 포함한 대만과 일본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수준의 공통성을 보인다. 그것은 주민자치의 경험으로부터 자생적

으로 발전한 것이라기보다 외부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거나 중앙정부의 입법에 

의해 하향적으로 지방정부가 설치되는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자율의식에 근거한 주

민 주도의 자치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자치’라고 할 수 있다(경인행정

학회, 2013). 이러한 지방자치 제도화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주민이 지방정치에 대

한 유용성을 인지하고 지방정치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지방정치과

정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정치의 유용성을 인지할 것이라고 추정한

다. 즉 외부에서 이식된 제도운영의 관찰을 통해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식이 함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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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선거 요인도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치에서 지방선거는 지방정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지역주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 가운데 가장 대표적

인 것이다. 지방정치과정에서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의는 주민이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며, 주민과 지방정치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정치체제에 일체감 혹

은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송건섭, 2013). 

이러한 지방선거의 기능은 정치 효능감과 관련된다. 정치 효능감은 주민이 “정치적 

변화 혹은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능하며, 한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그러

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을 의미한다(Campbell et al 

1954: 187). 그리고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선거참여 정도가 높다는 것은 많은 경

험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이다. 이렇게 높은 정치 효능감은 보다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이어지고, 선거 참여는 지방정치와 자신의 삶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지방선거 연구는 주로 지방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을 제고하고, 선거

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와(정

준표, 2010: 김용철, 2010: 김욱, 2012) 지방선거에서 투표행태를 조사하고 투표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행태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송건섭 외, 2011: 

강명구 외, 2013). 이러한 연구는 주민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

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선거참여가 낮을수록 대표성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

문에 선거참여율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의 대표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

신의 이익을 인지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참여의 형태가 이루어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주민이 지방정치와 자신의 삶에 대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거에 대한 관심과 효능감 등의 선거요인이 주민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정당지지, 정치정보의 양과 정보에 대한 만족, 지방의회에 대한 평

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효능감 등의 변수들이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각각의 변수들이 오사카, 가오슝, 대구에서 어

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해 어떤 변수가 지방정치 유용

성 인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구의 지방정치

의 특징을 찾고, 향후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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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자료 및 변수 측정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세 지역의 설문조사 자료는 2013년 6월(오사카), 2014년 5

월(가오슝), 2014년 8월(대구)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것이다.1) 대

구는 400개, 오사카와 가오슝은 각 3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조사대상의 대표성 

높이기 위해 지역, 성별, 연령별 쿼터를 부여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쿼터를 맞추기 위

해 약간의 추가적인 표본추출이 이루어졌으며 데이터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오사카 312개, 가오슝 307개, 대구 402개, 총 1021개이다. 그리고 

<표 1>에 응답자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표 1> 응답자 특성

오사카 가오슝 대구

성별
남 빈도(%) 150(48%) 152(50%) 196(49%)

여 빈도(%) 162(52%) 155(50%) 206(51%)

연령

20대 빈도 45(14%) 53(17%) 70(17%)

30대 빈도 52(17%) 66(21%) 81(20%)

40대 빈도 57(18%) 62(20%) 96(24%)

50대 빈도 42(13%) 58(19%) 81(20%)

60대 이상 빈도 116(37%) 68(22%) 74(18%)

학력
　

초등이하 빈도 29(9%) 67(22%) 14(4%)

중졸 빈도 121(39%) 97(32%) 36(9%)

고졸 빈도 33(11%) 54(18%) 160(40%)

대졸 빈도 112(36%) 66(22%) 170(43%)

대학원 졸 빈도(%) 15(5%) 18(6%) 18(5%)

무응답 빈도(%) 2(0%) 5(1%) 2(0%)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는 경북대학교 SSK 사업단에서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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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측정항목

변수 측정문항

종속변수 지방정치 유용성
-자신의 생활과 지방정치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가?

독립
변수

정당 지지하는 정당 있음(더미)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가?

지방
정치
정보

주당 뉴스 이용 시간
-일주일 동안 뉴스를 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정치지식
-지방선거 주기를 쓰시오.

-현 시장의 이름을 쓰시오.

시·의정 정보  충분 -시정,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충분했는가?

지방선거 정보  충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지후보를 선택하는데 

정보가 충분했는가?

지방
의회

지방의회 만족  정도 -해당 시 지방의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지방의회 단체장  견제정도
-해당 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얼마나 잘 

견제한다고 생각하는가? 

지방의회  주민의견 
대표정도

-해당 시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대표한다고 생각하는가?                 

지방
선거

지방선거  유권자의견 반영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한다고 생각하는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지방선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투표선택과 지방의 미래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느냐가 거주하는 지방의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표 2>에는 각 변수의 측정문항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지방정치 유용성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지방정치의 관계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한 설문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질문은 ‘전혀 관계가 없음’부터 ‘매우 밀접한 관계

가 있음’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당지지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강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약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는 두 번째 독립변수인 정보변수는 4개의 측

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측정항목이며, 2개는 주관적 평

가를 위한 항목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일주일 동안 뉴스 이용 시간’ 측정을 통

해 정보이용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선거 주기’, ‘현 시장 이름’을 적도록 하여 



                        대구, 오사카, 가오슝 주민의 지방정치에 대한 유용성 인지 비교   89

정답과 오답을 확인하고 정치 지식을 측정하였다. 두 항목에 대한 정답은 ‘1’로, 오답

은 ‘0’으로 코딩하여 합산하였다. 정치정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지후보를 선택하는데 정보가 충분하셨습니까?”와 “시정, 의정활동 정

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으로 선거정보에 대한 충분함과 시·의정 정보

에 대한 충분함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의회변수는 주민의 지방의회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지방의회에 대한 일반적 만

족도를 평가하는 “해당 시의 지방의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의 질문문항과 지

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 문항인 “해당 시의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얼마나 잘 견제

하는가?” 그리고 지방의회의 주민의사 반영정도를 측정한 “해당 시 지방의회가 주민

의 의견을 얼마나 대표하는가?”의 질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거변수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정도와 지방선거에 대한 내적 효능감을 측정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느냐가 지방의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의 질문문항과, 

외적 효능감을 측정한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의 질문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의회와 선거의 각 구성항목은 각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2)

2.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표 2>에서 제시한 변수를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오사카, 가오슝, 대구 지역의 주민이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를 포함한 정

치행태는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2. 세 지역에서 정당요인, 정치정보요인, 지방의회요인, 선거요인이 지방정

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를 이용하여 평균비교분석

(ANOVA)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종속변수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

분석을 위해 영향요인을 단계별로 투입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나이, 

학력, 소득) 변수, 정당지지 변수, 정치정보 변수, 지방의회 변수, 지방선거 변수 순으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5점 척도는 1점은 ‘전혀 반영하지 못함’ 혹은 ‘전혀 관심 없음’등

의 가장 부정적인 응답이고, 5점은 ‘매우 잘 반영됨’ 혹은 ‘매우 관심이 많음’등의 가장 긍정

적인 응답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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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수를 투입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는 정치 관심이나 정치정보 이용 혹은 

정치참여 뿐만 아니라 정치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어 일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정당지지 역시 정치 효능감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정당 지지는 정보의 이용정도나 

정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에 

정당지지를 투입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정치정보 요인을 투입함으로써 정당지지 요인

을 통제하고도 정치정보의 영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지방의회 평가변수를 투입하여 앞서 투입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당지지, 정보요인을 

통제하고도 의회에 대한 평가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영향력을 가지는지 확인하고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거변수를 투입하였다. 선거요인은 2개의 선거 효능감 측정항

목과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변수는 주민의 지방

정치에 대한 유용성 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선거 효능

감은 앞서 투입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마지막에 선거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앞서 투입한 요인들을 통제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Ⅳ. 분석결과

1. 대구, 오사카, 가오슝 주민의 정치행태 비교

대구를 비롯한 세 지역 주민의 정치행태를 비교하기 위해 각 변수의 평균비교분석

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세 지역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면 가오슝의 평균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오사카의 평균은 3.61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의 평균은 3.08로 가장 

낮았다. Scheffe 검증을 이용한 사후검증 결과 오사카와 가오슝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구는 두 지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구 주민의 지방정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오사카나 가오슝 주민의 인식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평균은 가오슝의 경우 2.02로 가장 높았으

며 오사카와 대구는 각각 1.78, 1.72로 나타났다. 평균비교분석 결과 가오슝은 오사카

와 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았으며 대구와 오사카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

인할 수 없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지지하는 정당 유무로 재 코딩하여 확인한 

결과3) 가오슝 주민의 경우 72.6%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오사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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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65.3%가 지지정당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대구는 54.7%가 지지정당이 있

다고 응답해, 가요슝에 비해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17.9% 적었다. 

<표 3> 평균비교 분석(ANOVA)

변수

오사카(a) 가오슝(b) 대구(c) 분산분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지방정치 유용성 3.63(1.06) 3.61(1.02) 3.08(.15) 30.49***
a,b>c

정당 지지 1.78(0.75) 2.02(0.75) 1.72(0.74) 14.40***
b>a,c

정
보
변
수

일주일 동안 뉴스 이용 시간 3.22(1.46) 2.45(0.86) 2.65(1.02) 39.45*
a>b,c

정치지식 1.77(0.49) 1.35(0.78) 1.45(0.75) 26.18***
a>b,c

시·의정 정보  충분 2.55(0.76) 2.98(0.91) 2.28(0.77) 65.41***
b>a>c

지방선거 정보  충분 2.74(0.72) 3.17(0.86) 2.53(0.84) 53.31***
b>a>c

의
회
변
수

지방의회 만족  정도 2.71(0.73) 3.00(0.96) 2.61(0.67) 21.64***
b>a,c

지방의회 단체장  견제정도 2.75(0.88) 3.08(0.95) 2.58(0.79) 29.85***
b>a,c

지방의회  주민의견 대표 정도 2.80(0.78) 3.12(0.93) 2.75(0.80) 17.94***
b>a,c

선
거
변
수

지방선거  유권자 의견 반영도 2.72(0.94) 3.12(1.09) 2.67(0.89) 21.81***
a,b>c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3.46(1.06) 3.45(0.95) 3.19(1.14) 7.50**
a,b>c

투표선택과 지방의 미래 3.43(1.03) 3.59(0.92) 3.12(1.07) 19.75***
a,b>c

주1. * p<0.5, ** p<.01, *** p<.001. 

주2. 사후검증 : Scheffe 검증

정보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객관적 평가를 위

한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오사카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가오슝의 평균이 가장 낮았

다. 그러나 주관적 평가를 위한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가오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객관적인 정보 이용량과 정치지식이 풍부한 

것이 정보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케이드(Kaid et al., 2007)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케이드는 미국

의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정치정보와 정치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근거

3)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0으로, ‘약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와  ‘강하게 지지하

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은 ‘1’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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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해 정치정보를 접하는 것이 정치정보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Kaid et al., 2007: 1104-1105). 이때 정치

정보 효능감은 본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정치적 선택을 하는데 충분한 정보 혹은 지식

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정치정보의 주관적 만족감

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리하자면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정치지식이 많아지고 정보

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사카, 가오슝, 대구의 경우 뉴스 이용시

간이나 정치지식이 정치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적어도 세 지역에서는 객관적인 정보이용 정도와 정치지식

은 주관적인 정보의 만족감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의회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만족’,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 정도’에 

대한 주민 평가,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표 정도’를 묻는 세 문항에 대해 가오슝의 

평균이 가장 높고 대구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이는 정보의 주관적 만족감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가오슝의 주민들은 오사카나 대구 주민에 비해 지방의회에 대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거요인의 분석결

과에서도 나타난다. ‘지방선거의 유권자 의견 반영정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어

떤 후보에게 투표하느냐가 지방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대해 가오슝의 평균이 

가장 높고, 대구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가오슝과 오사카 주민의 응답을 비교하면 오사카 주민의 경우 뉴스이용 시간이나 

정치지식 수준은 가오슝 주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그리고 지방선거

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투표선택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가오슝 주민과 오

사카 주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치 정보에 대

한 만족,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 지방선거의 유권자 의견 반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오

사카에 비해 가오슝 주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정당지지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지식 수

준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데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정보를 해석

하는데 있어서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며 이념적인 편파성을 가진다. 이에 반해 정치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데 덜 적극적이며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외부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Taber and Lodge, 2006; Zaller, 

1991). 대표적인 방법이 지배적인 여론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일체감은 정보의 지름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당일체감을 갖는 유권

자는 정당일체감에 근거하여 정치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Converse, 1964). 이때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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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정보를 획득하게 도와준다. 가오슝과 오사카를 비교할 때, 가오슝 주민의 정치지식과 

정보 획득 정도는  오사카 주민에 비해 낮지만 자신이 획득한 정보가 정치적 결정을 

하는데 있어 오사카 주민에 비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즉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정당

일체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한 정당지지에 근거한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당지지는 지방정치인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실질적으로 가오슝의 지방정치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지방정치가는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주민은 지방정

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성숙한 지방정치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해석에 대한 확인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가오슝 자료

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정보, 주관적 정보, 의회변수, 선거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하여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4)

<표 4> 상관관계 

객관적 
정보 양

주관적 
정보 만족 의회 변수 선거변수 정당 지지

객관적 정보 양 1

주관적 정보 만족 .087 1

의회변수 .102 .720*** 1

선거변수 .250*** .580*** .575*** 1

정당 지지 .192** .301*** .264*** .462*** 1

주1. * p<0.5, ** p<.01, *** p<.001

주2. Pearson 상관계수

상관관계를 보면 정당 지지는 객관적인 정보의 양, 주관적인 정보의 만족, 의회평가

와 상관관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객관적인 정보의 양은 모든 변수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인 정보 만족은 의회변수, 선거변수

4)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을 합산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수들의 척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변수

의 Z점수를 계산하여 표준화된 새 변수를 생성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가 0.4

보다 작은 경우 상관관계가 낮고, 0.4~ 0.6는 상관관계가 있다, 0.6이상은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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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의회변수와는 상관관계가 0.72

로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오슝에서 지방

정치정보에 대한 높은 만족과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정당 지지의 영향이

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가오슝의 지방정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대구에서는 모든 변수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 지역 가운데 

지방정치의 발전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세 지역에서 정당요인, 정치정보요인, 지방의회요인, 선거요인이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부터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이며, VIF 값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표 5>는 오사카의 분석결과이다. 오사카의 경우 1단계 위계인 모델 1에서 결정

계수는 .05로 나타나 1단계 위계에 있는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5%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경제적 변수 가운데 나이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 변수가 추가된 모델 2에서는 결정계수가 0.107이고 결정계수 변화량은 

0.057이다. 결정계수 변화량은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정당지지

가 오사카 주민들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모델 2에 정치정보변수를 추가한 모델 3의 결정계수는 0.136이다. 그리고 결정계수 

변화량은 0.029이며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치정보 변

수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정

보변수의 하위변수인 정치지식과 뉴스 이용 정도, 선거정보 충분과 시의정정보 충분

도 가운데 뉴스 이용 정도만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하위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모델 4는 모델 3에 지방의회 변수를 추가시킨 것이다. 지방의회 변수의 하위변수로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표 정도,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 정도와 지방의회 만족도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한 결정계수 변화량은 0.023이며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영

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의회 변수가 오사카 주민의 지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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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변수의 하위변수 

가운데 지방의회 만족도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표정도와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정도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

인할 수 없었다.

모델 4에 지방선거 변수를 추가한 것이 모델 5이다. 모델 5의 결정계수는 0.401이

며 결정계수 변화량은 0.242이다. 결정계수 변화량의 유의성 검정결과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들에 비해 가장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선거 변수의 하위변수 가운데 지방선거의 유권자 의견 반영정도는 유

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방선거 관심과 자신의 투

표선택과 지방의 미래 변수의 영향은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의 투표선택이 지방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수록 지방정치의 유용성 인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 가운데 투표선택

과 지방의 미래 변수의 β값이 0.399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오사카 주민의 지방정

치 유용성 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이 지방선거 관심 변수(β=0.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가오슝의 분석결과이다. 

사회경제적 변수만 포함한 모델 1에서 나이, 학력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오슝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수가 주민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9%이다. 

사회경제적 변수에 정당 지지변수를 추가한 모델 2의 설명력은 11.1%이며 모델 1

에 비해 설명력이 5.2%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p<0.001). 이를 통해 오사카 사례와 

같이 가오슝의 경우에도 정당지지가 주민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 2에 정치정보변수를 추가한 모델 3의 결정계수는 0.169이고 결정계수 변화량

은 0.058로 모델 2에 비해 5.8%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p<0.01). 정치

정보 변수의 하위변수들 가운데 정치지식, 뉴스이용 정도가 주민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정,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 충분과 선거정보 충분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모델 3에 지방의회 변수를 추가한 모델 4의 경우 결정계수 변화량은 1%이며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오사카와 같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회 변수의 모든 

하위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 4에 지방선거 변수를 추가한 모델 5의 결정계수 변화량은 1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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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이는 다른 변수들의 결정계수 변화량에 비해 가장 큰 것이다. 따라서 오

사카와 마찬가지로 다른 변수에 비해 지방선거 변수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 요인의 하위변수 가운데 지방선거 관

심과 투표선택과 지방의 미래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오슝 주민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독립변수 가

운데 투표선택과 지방의 미래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β =0.412), 두 번째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β=0.201), 세 번째는 지방의회 만족도(β=0.150)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7>은 대구의 분석결과이다. 

대구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수 가운데 학력이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지방정치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변수에 정당 지지변수를 추

가하였더니 결정계수가 3.8%(p=.000) 증가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

은 사람들에 비해 지방정치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 2에 정치정보 변수를 추가하면 결정계수가 4.6%가 증가하였다. 이는 유의수

준 0.01에서 유의미한 정도로 정보변수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선거정보가 충분하다고 느낄

수록 지방정치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 지방의회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시킨 모델 4의 결과는 오사카와 가오슝의 

결과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오사카와 가오슝의 경우 지방의회 변수를 추가했을 때 

결정계수의 변화정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구의 경우 결정계수의 

변화량이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의회 변수의 하위변

수 가운데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표정도가(β=0.21, p=0.000) 지방정치 유용성 인

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변수를 추가한 모델 5의 결정계수는 0.367이며 이는 19.2% 

증가한 것이다. 이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가장 큰 결정계수의 변화량으로 오사카나 

가오슝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변수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

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변수 가운데 투표선택과 지방의 미래 변수(β=0.336, 

p=0.000)와 지방선거 관심 변수(β=0.221, p=0.000)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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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오사카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공차
한계

VIF

B β B β B β B β B β

(상수) 3.061 　 2.913 　 3.313 　 2.569 　 1.288 　 　 　

SQ2.나이 .163 .224** .150 .207** .120 .166* .125 .173* .093 .129* .821 1.218

SQ3.학력 .064 .072 .026 .029* .033 .038 .067 .075 .005 .006 .712 1.405

SQ4.소득 -.032 -.046 -.049 -.069 -.064 -.091 -.055 -.078 -.044 -.062 .753 1.328

정당지지
(더미)

　 　 .531 .245*** .491 .227** .456 .211** .044 .020 .736 1.358

정치지식 　 　 　 　 -.157 -.075 -.115 -.055 -.040 -.019 .853 1.173

뉴스이용 　 　 　 .111 .158* .113 .160* -.019 -.027 .669 1.495

시의정정보
충분 　 　 　 .005 .003 -.033 -.024 -.119 -.087 .922 1.216

선거정보충분 　 　 　 　 -.129 -.087 -.138 -.093 -.104 -.070 .823 1.084

지방의회 
주민의견 대표 　 　 　 　 　 　 .041 .032 -.028 -.022 .728 1.374

지방의회 
단체장 견제

　 　 　 　 　 -.014 -.011 -.056 -.047 .839 1.191

지방의회
만족도 　 　 　 　 　 　 .216 .149* .168 .116 .719 1.391

지방선거 
유권자 

의견반영
　 　 　 　 　 　 　 　 .089 .079 .803 1.245

지방선거관심 　 　 　 　 　 .290 .284*** .702 1.424

투표선택과 
지방의 미래

　 　 　 　 　 .400 .399*** .688 1.453

R제곱
(R제곱변화량) 0.05 0.107(0.057***) 0.136(0.029) 0.159(0.023) 0.401(0.242***)

수정된
R제곱 0.037 0.090 0.103 0.115 0.361

F값 3.824* 6.445*** 4.151*** 3.582*** 9.819***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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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오슝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공차
한계

VIF

B 베타 B 베타 B 베타 B 베타 B 베타

(상수) 2.573 　 2.200 　 1.292 　 1.299 　 .761 　 　 　

SQ2.나이 .175 .246*** .158 .222** .160 .224** .156 .219** .063 .089 .631 1.584

SQ3.학력 .145 .176* .146 .178** .152 .185** .157 .191** .108 .131* .587 1.705

SQ4.소득 .056 .101 .073 .131* .050 .090 .046 .083 .001 .002 .652 1.533

정당지지
(더미) 　 　 .518 .231*** .397 .177** .377 .168** .121 .054 .773 1.293

정치지식 　 　 　 　 .191 .150* .194 .152* .054 .042 .725 1.380

뉴스이용 　 　 　 .255 .219*** .254 .217*** .152 .131* .744 1.344

시의정정보
충분 　 　 　 -.091 -.081 -.098 -.088 -.160 -.143* .495 2.019

선거정보
충분

　 　 　 　 .134 .113 .143 .121 .050 .042 .503 1.986

지방의회주
민의견대표 　 　 　 　 　 　 -.132 -.127 -.101 -.097 .435 2.301

지방의회단
체장견제

　 　 　 　 　 .021 .019 -.102 -.095 .495 2.019

지방의회
만족도 　 　 　 　 　 　 .118 .113 .157 .150* .462 2.165

지방선거유
권자의견반

영
　 　 　 　 　 　 　 　 -.012 -.013 .630 1.588

지방선거
관심

　 　 　 　 　 .213 .201** .586 1.706

투표선택과 
지방의 미래

　 　 　 　 　 .452 .412*** .718 1.392

R제곱
(R제곱변화량)

0.059 0.111(.052***) 0.169(.058**) 0.179(.010) 0.363(.184***)

수정된
R제곱 0.049 0.098 0.145 0.147 0.332

F값 6.073** 9.020*** 7.245*** 5.609*** 11.415***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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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구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공차
한계

VIF

B 베타 B 베타 B 베타 B 베타 B 베타

(상수) 2.298 　 2.222 　 1.352 　 .857 　 .080 　 　 　

SQ2.나이 -.043 -.051 -.073 -.086 -.091 -.107 -.109 -.128 -.050 -.059 .745 1.342

SQ3.학력 .186 .135* .144 .105 .126 .091 .137 .099 .155 .112* .707 1.414

SQ4.소득 .080 .099 .096 .118* .073 .090 .071 .087 .037 .046 .785 1.274

정당지지
(더미)

　 　 .459 .199*** .306 .133* .270 .117* .181 .079 .841 1.189

정치지식 　 　 　 　 .203 .130* .180 .116* .078 .050 .849 1.178

뉴스이용 　 　 　 .111 .098 .128 .113* .076 .067 .809 1.236

시의정정보충분 　 　 　 .060 .041 -.026 -.018 -.049 -.033 .823 1.216

선거정보
충분 　 　 　 　 .167 .123* .097 .071 -.019 -.014 .782 1.279

지방의회주민의견
대표 　 　 　 　 　 　 .300 .210*** .079 .055 .616 1.624

지방의회단체장
견제

　 　 　 　 　 .119 .082 .114 .079 .757 1.321

지방의회
만족도 　 　 　 　 　 　 -.085 -.050 -.144 -.084 .665 1.503

지방선거유권자의
견반영 　 　 　 　 　 　 　 　 .106 .082 .707 1.414

지방선거
관심 　 　 　 　 　 .220 .221*** .718 1.393

투표선택과 
지방의 미래

　 　 　 　 　 .361 .336*** .639 1.566

R제곱
(R제곱변화량) 0.047 0.086(0.038***) 0.132(.046**) 0.175(.043***) 0.367(.192***)

수정된
R제곱

0.040 0.076 0.113 0.150 0.342

F값 6.144*** 8.631*** 6.934*** 6.978*** 14.878***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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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의 함의

세 지역 주민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정당지지, 정치정보, 지방의회, 지방선거 변수들 가운데 지방선거 변수가 지

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지

방선거의 하위변수 가운데 투표선택과 지방의 미래 변수와 지방선거 관심변수가 두드

러지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지방선거의 유권자 의견 반영 정도는 유의미한 영향

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의 유권자 의견 반영도와 투표선택과 지방의 

미래 변수는 정치 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치 효능감은 외적 

효능감과 내적 효능감으로 구분한다. 외적 효능감은 정치체제가 유권자의 요구에 응

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고, 내적 효능감은 자신이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거나 정

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Balch, 1974: 27).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유권자 의견 반영정도는 외적 효능감으로, 투표선택이 지방의 미래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은 내적 효능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내적 정치 효능감과 지

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큰 영향력을 가지지만, 외적 효능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같은 

외적인 요인보다 주민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믿음

과 같은 내적인 요인이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의회 변수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

하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 오사카와 가오슝의 경우 지방의회 변수를 추가했을 때 결

정계수의 변화량이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지방의회 변수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지방의회 변수는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의 경우에서는 오사카, 가오슝과는 달리 의회변수를 투입했을 때 결정계수의 

변화량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수 가운데 지방의회가 주민의견을 많이 

대표한다고 생각할수록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오사카나 가오슝과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선거 변수를 추가하자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표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지방선거 관심이

나 투표의 내적 효능감과 같은 지방 선거요인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그 외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에 대한 평가와 지방의회 만족도는 주민의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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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유용성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구의 사례도 오사카나 

가오슝에 비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이 지방정치 유용

성 인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혁을 시도함에도 불구하

고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제도 개혁

과 같은 외적인 요인이 주민의 지방정치에 대한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

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못지않게 주민의 행태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의 두 번째 의미는 정당 지지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다. 세 지역에서 모두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정당지지가 유의미한 영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치발전에 정당이 긍정적인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지방정치의 유용성 인지가 지방정치에 대

한 관심과 참여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때, 정당지지가 지방정치의 유용성 인지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활성화가 주민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영향은 논쟁의 대상이다. 그러한 논쟁은 한국의 지역

주의적 정당구조에서 기인한다. 특히 지방정치에서 지역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로 

특정지역에는 특정정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독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지방정

치인은 정당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주민들은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지방정치에서 정당적 요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지방정치에 정당정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방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지역주의적 정당구조

를 극복하고 정당간의 경쟁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당설립을 쉽게 할 수 있

도록 정당설립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운 정당설립으로 지방정치과

정에 다양한 형태, 다양한 규모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에 경

쟁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하세헌 외 2012; 강명구 외 2014; 강원택 2010; 

송건섭 외 2014).

이러한 논쟁에 있어서 지방정치의 유용성 인지에 대한 정당지지의 영향은 지방정치

에서 정당 배제 보다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부여하여 정당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치과정에서 정당지지의 긍정적인 역할

을 인정한다면, 정당의 배제보다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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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정치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처방이기 때문이

다.

셋째, 대구의 정치정보가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이 오사카와 가오슝

과 다르다는 것이다. 세 지역 가운데 정치정보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설명력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가오슝이었으며 오사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의 변화

가 없었다. 그러나 하위변수를 살펴보면 오사카와 가오슝은 뉴스 이용이 많을수록 지

방정치 유용성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구의 경우 뉴스의 이용이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대구의 지방정치 발

전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많은 정치정보 연구는 정치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정치 효능감이 높다고 보

고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정치정보에 노출되면서 정치적 관심과 정치 효능감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 가오슝과 오사카의 사례에서 뉴스 이용의 영향력이 지방선거 변수를 

투입하면서 줄어드는 이유도 정치 효능감이나 지방선거 관심이 뉴스 이용과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나아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주민의 정치 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때, 뉴스 이용을 통한 

정치정보의 획득은 주민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경우 뉴스 이용이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구 주민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 효능감과 같은 내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제 가운데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을 노출하는 것이다. 특히 대구 주민이 지방정치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를 보면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TV, 라디오 등의 언론매체 이용이 67.9%, 지역 신문의 이용

이 26.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보고회나 홈페이지, 공청회 등의 방식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즉 정치정보 획득이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뉴스의 이용이 지방정치의 유의성 인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대중매체의 지방정치 정보 제공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구의 정치정보 시스템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중매체가 지방 정

치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지방차원에서 지방정치에 대한 

정보를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표 8> 대구 주민의 정치정보 획득 경로

TV 라디오 지역신문 시정 보고회 시 홈페이지 공청회 등

67.90% 26.10% 3.50% 4.5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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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치가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민의 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지방정치의 유용

성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대만 가오슝과 한국 대구에서 실시한 설

문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떤 요

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정당지지, 정치정보, 지방의

회, 지방선거 요인을 순서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

방선거 요인이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당지지는 세 지역에서 모두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 요인의 영향력은 오사카와 가오슝에서 유

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선거 요인 가운데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내적 정치 효능감이 큰 영향력

을 가지는 반면 외적 정치 효능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과 지방의

회 활동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 지방의회 요인의 영향력이 적거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는 주민의 심리적이고 내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지방정부의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의 행태연구를 통해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정치의식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장

기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구와 다른 지역을 비교하면 주민의 지방정치 유용성 인지 뿐만 아니라 정치정보 

이용 및 만족도, 지방의회 평가, 선거에 대한 관심과 효능감 등 모든 비교항목에서 다

른 지역보다 낮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그 가운데 정보변수의 경우 대구와 다른 지

역은 정도의 차이가 아닌 경향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뉴스의 이용이 오사카와 가오슝에서는 지방정치의 유용성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데 반해 대구에서는 그러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주민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데 정보의 이용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때, 대구의 경우 지방정치에 대한 의식변화의 여지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대구에서 가장 시급하

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지방정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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